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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와 

 

기관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의 

 

실체가 

 

드러났다. 

 

핵심은 

 

민영화이고 

 

기관통폐

 

합이다. 5

 

월 20

 

일 

 

산업부가 

 

발주하고 

 

안진-

 

딜로이트 

 

회계법인이 

 

수행한 ‘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공청회에서는 

 

자원개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관련 

 

사업분

 

야를 

 

민영화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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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의 

 

비용을 

 

들여 

 

용역을 

 

추진했음에도 

 

보고서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개발역량이 

 

민간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분석해놓고, 

 

결론은 

 

자원개발 

 

분야를 

 

민영화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력과 

 

운영노하우를 

 

사장시키고, 

 

몇 

 

십년간 

 

구축해놓은 

 

자

 

원개발 

 

역량을 

 

분산시키겠다고 

 

하니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판 

 

일색이었다. 

 

국가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근본원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

 

행되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 

 

경영평가 

 

줄세우기 

 

등 

 

자원개발 

 

정책의 

 

부실을 

 

초래한 

 

근본

 

원인인 

 

공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언급조차 

 

않으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국익 

 

손실을 

 

초래하는 

 

민영화와 

 

기관통폐합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참석했던 

 

전문가들과 

 

언론기

 

자들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졸속적인 

 

자원개발사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만약 

 

공공노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

 

견을 

 

무시한 

 

채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와 

 

엉터리 

 

기관통폐합을 

 

강행한다면 

 

공공노련 5

 

만 

 

조합원은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다.

2016. 5. 20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 

 

한국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


